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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health literacy,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a program to impro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8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s from April 7 to April 14, 202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students' e-health literacy was 3.78±0.59,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was 3.56±0.59,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2.62±0.51.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students was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r=.45, p<.001) and e-health literacy (r=.33, p<.001).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s wer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β=.38, 
p<.001), subjective health status (β=.19, p=.015), and health concern (β=.18, p=.015),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26.5%.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o improv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individual health status awareness, and health concern in order to improve university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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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10대부터 50대까지 9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2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1]. 20대 연령층의 인터넷 이용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이 
9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1]. 이처럼 인터넷은 정보획득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2], 특히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의료 정
보에 대해 접근성이 증가하여 다양한 의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3].

Received   November 20, 2024	 	 Revised   December 09, 2024	 	 Accepted  December 11, 202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CC BY 4.0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iginal Article

pISSN : 3058-4744
eISSN : 3058-5643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Korean J Health Nurs) 2024;1(2):67-76
https://doi.org/10.12972/kjhn.2024.01.02.01 KJHN

https://doi.org/10.12972/kjhn.2024.01.02.01
https://orcid.org/0000-0002-7424-7263
https://orcid.org/0000-0002-7424-7263


68 ̇  Seung Kyoung Yang The Effect of e-Health Literacy an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  69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Vol.1 No.2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Vol.1 No.2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며, 직업선택, 결혼, 부모 됨 등 발달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시
기로[4], 건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건강증진행위는 최적의 안녕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과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의 안녕수준을 높이
고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5]. 특히 대학생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 습관은 
성인기 이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이 중요하다[6]. 대학생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세대이므로 온라인상에서 건
강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7], 인터넷 건강정보는 운동습관, 식습관, 신체활동 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8]. 따라서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헬스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건강정보를 활용하고, 건강위험을 측정하여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9], 확장된 개념으로 
e-헬스 리터러시(e-health literacy)란 온라인상에서 건강정보를 탐색하고 이해 및 평가하는 능력으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능력이다[10]. 인터넷의 발달은 특히 젊은 층에서 건강정보를 공유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11], 부정확한 정보는 건강을 위협
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12],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 속에서 양질의 건강 관련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가 높은 경우 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13,14]. 또한 대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 수준은 정보획득 능력과 정보 평가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객관적 e-헬스 리터러시 수준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따라서 양질의 건강정보를 획득 및 평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e-헬스 리터러시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발달은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방식을 변화시켰으며, 과거 의료전문가에 의한 제한적인 지식 제공과 방대한 양의 건강정보를 쉽고 빠르
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16]. 그러나 이를 통한 건강정보가 항상 신뢰성이 높고 질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는 인터넷 건강정보
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로[17],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률이 증가한다고 하였다[18]. 특히 대학생은 인터넷을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세대이므로,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14], 이는 건강증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8]. 선행연구에 따르면[16] 대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 수준과 인
터넷 건강정보 신뢰도는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올바른 건강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건강정보 신뢰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증진행위 관련 연구는 대학생[2,14], 보건계열과 공학계열 학생[19], 보건학전공 대학생[13], 간호대학생[7] 등
으로 이루어졌으며, 보건계열 대학생 대상의 e-헬스리터러시 수준과 인터넷 건강정보 신뢰도에 관한 연구[16]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학생의 건
강증진행위 파악을 위해 e-헬스 리터러시와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에 
e-헬스 리터러시와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건강증진행위 정도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 신뢰도,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

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경상남도 C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본 연구에 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한 대상자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68 ̇  Seung Kyoung Yang The Effect of e-Health Literacy an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  69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Vol.1 No.2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Vol.1 No.2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f²)= .15, 검정력(1-β)= .80, 예측변수 12개로 산출하여 계산한 결과 
127명이 필요하였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48
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e-헬스 리터러시
e-헬스 리터러시 측정은 Nutbeam [20]의 헬스리터러시 구성요인을 기반으로 Lee [21]가 개발한 e-Health Literacy (EHL)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의사소통적 e-헬스 리터러시’ 11문항, ‘비판적 e-헬스 리터러시’ 12문항, ‘기능적 e-헬스 리터러시’ 8문항으로 3개 영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e-헬스 리터러시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Lee [21]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 Cronbach's α .90,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 .92,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 Cronbach's α .91,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 .93,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 .92, 전체 
Cronbach's α는 .96이었다.

2)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측정은 Lim [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Lim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1이었다.

3)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 측정은 Walker 등[23]이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HPLP-Ⅱ)를 Seo [2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도구는 ‘건강책임 요인’ 8문항, ‘신체활동 요인’ 8문항, ‘영양 요인’ 9문항, ‘영적 성장 요인’ 9문항, ‘대인관계 요인’ 8문항, ‘스트레스관리 
요인’ 8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안 한다’ 1점부터 ‘항상 한다’ 4점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eo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6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 수집기간은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였으며,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로 자료

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동의란에 체크하도록 하여, 다음 화면으
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 거부 시 불이익은 없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
다.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설문 진행 동안 그만 두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설문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
간은 10-15분 정도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행위 정도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필요시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건강증진행
위 영향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성 62명(41.9%), 여성 86명(58.1%)으로, 평균 연령은 21.37±2.51세였다. 학과는 ‘보건’ 63명(42.6%), ‘경영’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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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0.9%), ‘인문사회’ 18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61명(21.2%), ‘4학년’ 37명(25.0%), ‘3학년’ 33명(22.3%), ‘1학년’ 17명
(11.5%)이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는 ‘관심 많음’이 70명(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 61명(41.2%) 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
한 편’ 59명(39.9%), ‘보통’ 50명(33.8%), ‘건강하지 않은 편’ 39명(26.4%) 이었다.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5.11±2.99시간으로, 온라인 건
강정보 출처는 중복응답 결과 ‘검색포털사이트’ 109명(73.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검색 건강정보주제는 ‘운동’이 91명(61.5%), ‘식이’ 53
명(35.8%) 순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내 의료기관 방문유무는 ‘1-2회’ 78명(52.7%), ‘없음’ 47명(31.8%), ‘3회 이상’ 23명(15.5%)이었다. 현재 질
병 유무는 ‘무’가 117명(7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62(41.9)

Female 86(58.1)
Age(year) 21.37 ± 2.51
Major Healthcare 63(42.6)

Science and engineering 15(10.1)
Art and sports 9(6.1)
Humanities 18(12.2)
Education 8(5.4)

Management 31(20.9)
Others 4(2.7)

Grade 1st 17(11.5)
2nd 61(21.2)
3rd 33(22.3)
4th 37(25.0)

Health concern Low 17(11.5)
Moderate 61(41.2)

High 70(47.3)
Subjective health status Unhealthy 39(26.4)

Moderate 50(33.8)
Healthy 59(39.9)

Internet using time/day 5.11 ± 2.99
<5 hours 72(48.6)

5 –10 hours 63(42.6)
10 hours < 13(8.8)

Online health information sources
(mutiple responses)

Portal Site 109(73.6)
Hospital's web site 21(14.2)

Web site specializing in health care 14(9.5)
Health Q&A 34(23.0)
Health app 13(8.8)
Blog, cafe 31(20.9)
You tube 11(7.4)

Search Health Information Topics
(mutiple responses)

Diet 53(35.8)
Exercise 91(61.5)

No smoking 7(4.7)
Alcohol 12(8.1)

Sex 11(7.4)
Mental health 33(22.3)

Disease 74(50.0)
Hospital 29(19.6)

Visiting a medical institution
within 3 months

None 47(31.8)
1-2 78(52.7)
3 23(15.5)

Disease Yes 31(20.9)
No 11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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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건강증진행위 정도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는 문항평균 3.78±0.59점(범위1～5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인 ‘기능적 e-헬스 리터러시’ 3.94±0.63점, ‘비판적 e-헬

스 리터러시’ 3.76±0.64점, ‘의사소통적 e-헬스 리터러시’ 3.39±0.6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는 3.56±0.59점(범위 1～5
점)이었다. 건강증진행위는 2.62±0.51점(범위 1～4점)으로, 하위요인인 ‘대인관계’가 3.05±0.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적성장’ 2.87±0.60
점, ‘신체활동’ 2.57±0.79점, ‘스트레스관리’ 2.55±0.56점, ‘영양’ 2.36±0.59점, ‘건강책임’ 2.33±0.59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e-Health Literacy,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N=148)
Variables Item M±SD Range
e-Health literacy 3.78 ± 0.59 1-5

Communicative 3.39 ± 0.62
Critical 3.76 ± 0.64
Functional 3.94 ± 0.63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3.56 ± 0.59 1-5
Health promotion behavior 2.62 ± 0.51 1-4

Health responsibility 2.33 ± 0.59
Physical activity 2.57 ± 0.79
Nutrition 2.36 ± 0.59
Spiritual development 2.87 ± 0.60
Interpersonal relationship 3.05 ± 0.55
Stress control 2.55 ± 0.56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e-헬스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건강증진행위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e-헬스리터러시 정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F=6.74, p=.002)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

정결과 ‘건강한 편’인 경우 ‘보통’에 비해 유의하게 e-헬스리터러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는 주관적 건강상
태(F=5.29, p=.006)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검정결과 ‘건강한 편’인 경우 ‘건강하지 않은 편’과 ‘보통’에 비해 유의하게 인터넷 건강
정보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는 성별(t=2.23, p=.027),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F=6.70, p=.002), 주관적 건강상태(F=9.74,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는 ‘관심 많음’인 경우 ‘관심 적음’과 ‘보통’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인 경우 ‘건강하지 않은 편’과 ‘보통’에 비해 유의하게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e-Health Literacy,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e-Health literacy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Health promotion behavior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3.78 ± 0.65 0.10(.923) 3.67 ± 0.60 1.79(.076) 2.73 ± 0.51 2.23(.027)

Female 3.77 ± 0.54 3.49 ± 0.57 2.54 ± 0.49
Major Healthcare 3.86 ± 0.59 1.07(.382) 3.60 ± 0.63 0.68(.668) 2.65 ± 0.51 0.91(.493)

Science and 
engineering

3.56 ± 0.43 3.71 ± 0.45 2.65 ± 0.44

Art and sports 3.77 ± 0.71 3.41 ± 0.56 2.66 ± 0.53
Humanities 3.61 ± 0.57 3.36 ± 0.54 2.37 ± 0.57
Education 4.05 ± 0.63 3.59 ± 0.76 2.66 ± 0.51

Management 3.76 ± 0.62 3.90 ± 059 2.69 ± 0.48
Others 3.75 ± 0.50 3.50 ± 0.49 2.52 ± 0.61

Grade 1st 3.66 ± 0.53 0.45(.717) 3.56 ± 0.59 0.03(.993) 2.46 ± 0.51 0.88(.454)
2nd 3.77 ± 0.60 3.58 ± 0.58 2.68 ± 0.52
3rd 3.77 ± 0.69 3.56 ± 0.62 2.59 ± 0.54
4th 3.86 ± 0.50 3.54 ± 0.59 2.62 ±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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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
대상자의 e-헬스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

Waston 통계량은 1.724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차한계는 .46-.95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6-2.20
으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 변수에서 건강증진행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미변수 처리
하였으며, e-헬스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β=.38, 
p<.001), 주관적 건강상태(β=.19, p=.015),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β=.18, p=.015)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6.5%였다(F=11.59, p<.001)
(Table 5).

4. 대상자의 e-헬스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건강증진행위 상관관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e-헬스리터러시(r=.33, p<.001),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r=.45,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Difference in e-Health Literacy,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e-Health literacy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Health promotion behavior

M±SD t/F(p) M±SD t/F(p) M±SD t/F(p)
Health concern Lowa 3.48 ± 0.45 3.77(.025)† 3.39 ± 0.38 1.83(.165) 2.41 ± 0.56 6.70(.002)†

Moderateb 3.73 ± 0.56 a<c 3.51 ± 0.59 2.50 ± 0.48 a,b<c
Highc 3.89 ± 0.62 3.66 ± 0.62 2.77 ± 0.48

Subjective health Unhealthya 3.63 ± 0.60 6.74(.002)† 3.44 ± 0.62 5.29(.006) 2.42 ± 0.49 9.74(<.001)†
status Moderateb 3.58 ± 0.55 b<c 3.44 ± 0.52 a,b<c 2.53 ± 0.49 a,b<c

Healthyc 3.98 ± 0.56 3.75 ± 0.59 2.83 ± 0.46
Internet using time/day <5 hours 3.71 ± 0.60 1.18(.310) 3.51 ± 0.60 0.53(.593) 2.70 ± 0.51 1.91(.151)

5 –10 hours 3.86 ± 0.60 3.62 ± 0.60 2.55 ± 0.50
10 hours < 3.75 ± 0.42 3.59 ± 0.45 2.51 ± 0.48

Visiting a medical
institution
within 3 months

None 3.76 ± 0.62 0.15(.857) 3.59 ± 0.62 0.40(.669) 2.63 ± 0.59 0.10(.902)
1-2 3.77 ± 0.56 3.53 ± 0.55 2.63 ± 0.50
3 3.83 ± 0.64 3.65 ± 0.66 2.58 ± 0.56

Disease Yes 3.97 ± 0.68 2.04(.044) 3.73 ± 0.64 1.79(.074) 2.71 ± 0.53 1.13(.259)
No 3.72 ± 0.55 3.52 ± 0.57 2.60 ± 0.50

†scheffe test 

Table 4. Correlation  among e-Health Literacy,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N=148)
Variables e-Health literacy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Health promotion behavior
e-Health literacy 1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73(<.001) 1
Health promotion behavior .33(<.001) .45(<.001)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N=14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45 .25 - 5.69 <.001
Gender* -.09 .07 -.09 -1.24 .215
Health concern* .18 .08 .18 2.47 .015
Subjective health status* .19 .08 .19 2.47 .015
e-Health literacy -.02 .09 -.03 -0.27 .790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32 .09 .38 0.36 <.001

R2 =.29, Adj. R2=.265 F=11.59, p<.001
*Dummy: Gender(ref. male), Health Concern(ref. low or moderate), Subjective Health Status(ref. unhealthy or 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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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e-헬스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및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한 조사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2.62±0.51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

고, 건강책임영역 점수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 대상 연구[14]에서 건강증진행위는 2.31±0.39점이였으며, 
하위요인 순위는 일치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 이후 연령층에 비해 질병 발생율이 낮은 시기로 ‘건강책임영역’에 해당하는 의사, 약사, 간
호사의 상담을 받거나 건강 프로그램 시청 등 질병예방이나 건강관리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으며[14], 중년여성 대상 연구[25], 
암환자 대상 연구[26]에서는 신체활동영역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대와 현재 질병상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14], 중년여성[25], 지역사회 노인[27] 대상 연구에서 대인관계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건강한 대인관계 유지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균형잡힌 건강증진행위를 위해서는 대인관계영역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건강에 대한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교환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순으로 확인
되었다. 건강정보신뢰도는 건강정보 이용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8],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는 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29]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는 3.56±0.59점이었으며, 대
학생 대상의 연구[28]에서는 3.14±0.52점으로 대학생의 인터넷건강정보신뢰도는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202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1]
에 따르면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99.8%이며,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9.3시간, 인터넷 이용목적은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이 9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인터넷 검색 시 신뢰하는 사이트로는 포털사이트 81.9%, 동영상(유튜브 등) 49.1% 순으로 확
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생은 인터넷 활용정도가 높으며, 인터넷은 건강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16]. 하지만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실태분석(2003)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시 방문사이트 유형은 특별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은 순
위를 차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분별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 사이트 제공과 평가를 통해 건강
정보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건강정보 선택을 통해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대학생 대상 연구[14]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증
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건강증진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증진행위 수행 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31].

또한 건강관심도는 건강증진행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 대상 연구[14,32,33]에서 건강관심도는 건강증진행위에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건강증진행위는 개인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 관심정도와 관련 있다고 하였으며[34], 본 
연구 대상자의 47.3%가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 시기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건강관심도가 높은 경
우 예방적 건강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35], 건강관심도가 낮은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e-헬스리터러시는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상의 연구[2,13,14]에서 e-헬스리터러시
는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건강관심도는 e-헬스 리터리시와 상호작용하여 건강증진 행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36], 주관적 건강상태가 긍정적일수록 건강증진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건강행동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37]. 본 연구 대상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 11.5%를 차지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는 각각 5.2% [13], 
5.4% [14]로 본 연구대상자와 비교해 볼 때 건강관심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 26.4%
로 선행연구 9.5% [13], 18.2% [14]에 비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대상자의 특성 차이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헬스리터러시는 다양한 대상자 집단에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25,38], 추후 다른 변수를 포함하
여 대학생의 e-헬스리터러시와 건강증진행위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는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확립하여, 성인기 이후의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건강증진 행위에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
으며,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 편의표집 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74 ̇  Seung Kyoung Yang The Effect of e-Health Literacy an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  75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Vol.1 No.2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Vol.1 No.2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e-헬스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와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편인 경우, 건강관심도가 높은 경우였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6.5%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해서는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강관심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향후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연구를 제언하며,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대상자의 인터넷 건강정보신뢰도와 개인의 건강상태 인식, 건강관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증진행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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